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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주유소 최저가 비교... 서울 10개 구는 셀프주유소가 더 비싸”
연합뉴스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

□ 보도내용

❍ 보도매체 : 연합뉴스, 머니투데이(‘15.12.28) 등

❍ 제 목 : 주유소 최저가 비교... 서울 10개 구는 셀프주유소가 더 비싸

□ 공사 오피넷 관련 기사 요약

• 소비자시민모임이 9월 15일부터 3일간 서울지역 25개구 562개 주유소 판매가

격을 모니터링한 결과, 일부 주유소에 표시된 가격과 오피넷 공개가격이 다른

것으로 조사

- 고급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14개, 휘발유 판매 주유소 17개, 경유판매 주

유소 21개의 표시된 가격이 오피넷 가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남

□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이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❍ “일부 주유소의 표시가격이 오피넷의 공개가격과 다르다”와 관련

- 주유소의 가격보고는 법령의 의해 변경 후 24시간 이내 보고하도록

되어있으며,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통한 자동보고 및 인터넷과 ARS를

통한 직접보고의 방법으로 이루어짐.

- 자동 보고 업체의 경우 오피넷 가격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특정 시점을

기준으로 오피넷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러한

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초반 일 2회 였던 업데이트를 현재

일 6회로 확대하여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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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접 보고 업체의 경우 가격 변경 즉시 오피넷에 보고하지 않으면 이러한

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수시 안내를 통해 가격 변경 즉시 오피넷에

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음.

- 또한, 24시간 가격 보고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ARS 서비스를 구축 운

영하고, 가격 보고 및 업데이트 시 시스템을 통해 이상 가격을 확인하여

수정 또는 제거하는 등 검증 작업을 거치고 있음

- 아울러, 가격 보고 지연 업체 및 결제 정보 미전송 업체 등은 직접 전화로

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하고 있음


